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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lower grade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The study was conducted on 238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the W city area,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 to November 30, 

2024.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2.0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ubjects' communication 

ability was 3.50 points, academic stress was 2.26 point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was 3.40 poin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bility were major satisfaction, number of friends, communication ability, and academic 

stress, with explanatory ability being 63.7%. It is required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non-academic 

programs to improve the adaptability of junior nursing students to university life. 

▸Key words: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Major Satisfaction

[요   약]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W시의 1개 대학교 

저학년 간호대학생 238명으로 자료수집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이용,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피어슨 상관계수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50점, 학업스트레스 2.26점 및 대학생활적응은 

3.40점이었다. 대학생활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대학생활 적응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전공만족과 친구 수, 의사소통능력 및 학업스트레스로 설명력은 63.7%이었다.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간호대학생,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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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The Need for Research

최근 우리나라는 간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

대와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입학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

지 않은 채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적성과 관심보다는 높은 취업률 및 주변 지인의 권

유로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우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대학생활에서 학업적, 정서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간호대학생은 예비 간호사로 대학생 

시기에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교양 

교과목과 전공지식 및 핵심간호술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이 예비간호사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 과중한 학업부담과 교과외 

활동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졸업후 우수한 취업지로 취업을 위해 입학과 동시

에 학점관리, 각종 자격증 취득과 토익점수 등 스펙 경쟁

으로 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

의 자아실현 및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

학생활적응은 예비간호사로 성인기 초반에 제시된 발달과

업 달성을 비롯하여 임상현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기본적

인 요건이다[3]. 따라서 단순히 대학생활적응이라는 의미

를 넘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간호사로 성장하기 위

해 미래를 준비해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에 대한 적응력 

향상의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된다[2].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

인과 의견이 불일치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으로[4]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간호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간호교육의 핵심

이며 필수적인 능력이다[5].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

사의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학교육과정

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

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6]. 이렇듯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활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뿐

만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

응은 이후 사회생활과 직결되어 직업정체성을 높여주어 

성공적인 사회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8]. 반면에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한 경우 간호대학생들은 많은 스트레

스와 의욕저하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9]. 

간호대학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학업스트레스

를 들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부적응 심리상태로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긴장감과 근

심, 우울 및 초조감 등의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10]. 학업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정신적 및 육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심각한 무능감을 느껴 학업포기로 이어진다

[11]. 특히 저학년에서의 학업포기는 결국 자퇴를 하게 되

고 이는 학과의 재학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대

학생활적응의 촉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12]. 따라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처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미래 전문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이 매

우 중요하므로 저학년 때부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

금까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

게 진행되었으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학업

스트레스 두 변수를 포함한 요인에 대해 좀 더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

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한 

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능

력 향상을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Prupose of the Research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

트레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학

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

활적응의 수준을 측정한다. 

셋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

활적응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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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Literature Review

1.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능력이란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불일치할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표현하

는 능력이며[4],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간호교육의 

핵심이며 필수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5]. 의사소통의 구

성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관계적 능력과 

대인적 능력 및 언어적 능력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13]. 관

계적 능력에는 감정이입과 의사소통 과정 중 자기노출과 

지지력 및 상호작용 관리 대한 능력이 포함되고, 대인적 

능력에는 주장력, 효율성, 목표 간파와 사회적 긴장 완화 

및 잡음 통제력에 대한 능력이 포함되었다. 언어적 능력에

는 표현력과 반응력, 즉시성, 조리성 및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능력으로 분류하였다[1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은 감성지능 및 대인관계 유능성과 함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의사소통능력

과 공감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5].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의 대

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이 되지만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

력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 Academic stress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부적응 심리

상태로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긴장감과 근심, 우울 및 

초조감 등의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0]. 

간호대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긍정적인 경험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은 과제와 발표수업, 이론과 술기 시

험이 학업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교육이라는 간호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과 인

간관계를 맺으며 실습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위기상황

들이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는 

각종 스팩을 학기 중에 쌓아야 하는 등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

러한 지속적인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처럼 지

속적인 학업스트레스는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업 포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스트레스 감소와 학업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은 대학생활적응 향상으로 나타났기에[17] 저학년 간호대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Adaptation to College Life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인 요구에 대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 평가

하는 학업적 적응과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

도와 사회적 지원 조직의 형성과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적 적응 및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평

가하는 개인, 정서적 적응 등 소속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애착정도와 만족도 및 학업적 목표에 대한 스스로의 몰입 

정도를 나타내는 대학환경적응의 네가지 차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점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활적응은 지식습득 뿐

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 및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대

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 및 의

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15]. 그러므로 저학년때부터 대학생활적

응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 후 대학생활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III. Methods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서술

적 조사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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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Subjects

본 연구의 대상은 W시에 위치한 대학의 1~2학년 간호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 수행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생들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

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및 거부할 권리에 대해 안내

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 효

과크기 .15, 검정력 .95 및 유의수준 .05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인원 수는 172명으로 대상자수는 충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

지 중 부적합한 2부를 제외한 23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Research tools

3.1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능력은 Rubin[4]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를 Her[13]가 수정 보완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er[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5이었다.

3.2 Academic stress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Schaufeli 등[19]에 의해 개발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척도를 Shin[20]이 

번안한 것으로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

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Shin[20] 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역시 Cronbach's α=.87이었다. 

3.3 Adaptation to College Life 

대학생활적응은 Park[1]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역환산 문항은 11, 16, 17번 문항이며, 개발 당시 

Cronbach's α=.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이었다.

4.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

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및 학문적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실시와 상시 철회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참여시 비

밀보장과 익명성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구조화

된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별도의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 작

성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참

여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5.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실수와 백분율)

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

응에 대한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

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사용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및 대

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

댓값을 구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

활적응에 대한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V. Results

1.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

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F=16.444, 

p<.000), 학교생활만족(F=20.735, p<.000) 및 친구 수

(F=8.297,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과 학교생활만족에서 ‘불만

족’일 때보다 ‘만족’할 때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친구 수

의 경우 친구수가 3명 이하일때보다 6명 이상일 때 의사소

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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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전공만족(F=36.885, p<.000), 학교생활만족도

(F=29.267, p<.000), 학업성적(F=12.039, p<.000), 간호학

과 지원동기(F=3.235, p=<.02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과 학교생활만

족도 각각에서 ‘불만족’인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평점 3.0-3.4’에서 학업스트레스

가 가장 높았으며 ‘평점 4.0’에서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낮

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에서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자발적 

동기’로 입학한 경우에서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

(F=45.326, p<.000), 학교생활만족도(F=37.828, p<.000), 

친구 수(F=15.138, p<.000), 학업성적(F=5.093, p=<.002) 

및 간호학과 지원동기(F=3.696, p=<.013)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과 학

교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 ‘불만족’이나 ‘보통’의 

경우보다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았다. 또한 친구 수가 ‘6인 

이상’인 경우 ‘3인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았

으며, 학업성적이 ‘평점 3.5이상’인 경우가 ‘평점 3.4’이하

인 경우보다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

의 경우 ‘자발적 동기’에서 대학생활적응력이 가장 높았으

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입학하는 경우 대학생활

적응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The Scores of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

응에 대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50점, 학업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2.26점 및 대학생활적

응은 5점 만점에 3.4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

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의사소통능

력(r=.587,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r=-.692, p<.000)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로 나타났다(Table 3).

4.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 가정의 검정 결과 회

귀식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오차의 자기 상관성 검정

인 Durbin-Watson 통계량이 1.727로 독립변수 간의 자

기상관이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627-.956으로 

0.1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046-1.595로 

모두 10에 미치지 못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전공만족,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 

수, 학업성적을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한 후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하였다(F=25.515, p＜.001). 연구대상자의 대

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β=.246, 

p＜.000)과 학업스트레스(β=-.448, p＜.000), 친구 수(β

=.182, β=.199, p＜.000) 및 전공만족(β=.174, p＜.000)이

었으며, 모형의 설명력(R2)은 63.7%로 나타났다(Table 4).

V. Discussio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의 영

향 요인을 확인한 후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서술적 조

사 연구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3.50점이었다. 동일한 도구와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의 의사소통능력은 각각 3.76점[14] 및 

3.52점[15]으로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4학

년 대상 연구결과 3.64점[21]으로 본 연구보다 높아 차이

가 있었으며, 전체 학년 대상 연구에서는 3.24[22]로 본 연

구보다 낮아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이상 이기는 하나 추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의사소통능력 정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다루고 있

는 의사소통은 대부분이 이론 위주의 수업방식이지만 학

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교과목별 세부 

영역에서 의사소통에 대해 다루고 있어 고학년일수록 의

사소통능력 정도는 점차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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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 SD Min Max

Communication 

skills
3.50 0.38 1.73 4.60

Academic stress 2.26 0.44 1.00 3.60

Adaptation to 

college life
3.40 0.53 1.94 4.94

Table 2. The Scores of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Variable B SE β t p

Dissatisfaction of Major .164 .163 .045 1.007 .315

Satisfaction of Major .187 .053 .174 3.551 .000

Dis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210 .095 -.113 -2.206 .028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029 .056 -.027 -.514 .608

Friendly number >3 -.244 .064 -.182 -3.836 .000

Friendly number 4-5 -.213 .049 -.199 -4.332 .000

Grade point average 3.5-3.9 .012 .053 .011 .229 .819

Grade point average 3.0-3.4 -.060 .068 -.044 -.873 .384

Grade point average >2.9 .035 .089 .019 .398 .691

Communication skills .337 .065 .246 5.216 .000

Academic stress -.537 .064 -.448 -8.356 .000

R=.815, R2=.663, Adjusted R2=.637, F=25.515,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Variable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Communication 

skills
1

Academic stress
-.457**

(.000)
1

Adaptation to 

college life

.587**

(.000)

-.692**

(.000)
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Variable Category n(%)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Sex
Male 52(21.8) 3.49±0.37 -0.187

(.852)

2.22±0.41 -0.707

(.480)

3.46±0.54 0.999

(.319)Female 186(78.2) 3.5±0.39 2.27±0.45 3.38±0.52

Grade
1st 118(49.6) 3.46±0.32 -1.785

(.076)

2.26±0.40 0.017

(.987)

3.35±0.51 -1.329

(.185)2nd 120(50.4) 3.55±0.43 2.26±0.48 3.45±0.54

Club activities
Yes 128(53.8) 3.54±0.37 1.925

(.055)

2.23±0.43 -0.84

(.402)

3.45±0.53 1.502

(.134)None 110(46.2) 3.45±0.40 2.28±0.45 3.35±0.52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ieda 5(2.1) 3.15±0.29 16.444

(.000)

a,b<c

3.19±0.35 36.885

(.000)

a>b,c

2.61±0.64 45.326

(.000)

c<a<b

Averageb 139(58.4) 3.41±0.34 2.37±0.38 3.21±0.39

Satisfiedc 94(39.5) 3.66±0.39 2.03±0.39 3.73±0.51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Dissatisfieda 21(8.8) 3.30±0.35 20.735

(.000)

a,b<c

2.76±0.49 29.267

(.000)

a>b>c

2.84±0.62 37.828

(.000)

c<b<a

Averageb 146(61.3) 3.42±0.36 2.29±0.37 3.31±0.39

Satisfiedc 71(29.8) 3.72±0.36 2.03±0.41 3.74±0.54

Friendly

number

>3a 45(18.9) 3.36±0.27 8.297

(.000)

a<c

2.31±0.45
0.872

(.419)

3.20±0.42 15.138

(.000)

c<a,b

4~5b 96(40.3) 3.46±0.33 2.28±0.38 3.28±0.42

≥6c 97(40.8) 3.61±0.44 2.21±0.49 3.61±0.59

Grade point 

average

≥4.0a 64(26.9) 3.55±0.45

2.408

(.068)

2.02±0.39
12.039

(.000)

a<b,d<c

3.56±0.62
5.093

(.002)

a,b>c,d

3.5~3.9b 111(46.6) 3.53±0.35 2.29±0.42 3.42±0.46

3.0~3.4c 43(18.1) 3.42±0.36 2.40±0.42 3.20±0.51

<3.0d 20(8.4) 3.35±0.32 2.26±0.44 3.23±0.39

Motive of 

major 

selection

Voluntary motivationa 120(50.4) 3.55±0.37

1.757

(.156)

2.18±0.45
3.235

(.023)

a,d<b,c

3.51±0.53
3.696

(.013)

a>c,d>b

Recommendation by othersb 38(16.0) 3.42±0.28 2.41±0.45 3.22±0.48

According to School recordsc 14(5.9) 3.51±0.33 2.35±0.34 3.30±0.43

High employment rated 66(27.7) 3.45±0.45 2.26±0.44 3.33±0.53

Table 1.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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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도 및 친구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

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 

동아리활동, 경제수준 및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으며[21],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년, 대학생활 만족

도,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23].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만족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학교 차원의 교육환

경 개선에 대한 지원과 전공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

한 교수학습방법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양 교과목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수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

중되어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을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비록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전문가 

상담과 교수학습센터에서 학습증진을 위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4점 만점에 

2.26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전체 학년 대상 연구에서 

2.26점[24]으로 본 연구 결과와 같았으며, 또 다른 연구에

서는 2.28점[25] 및 2.33점[26]으로 본 연구보다 모두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대상 연구

에서는 2.61점[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

가 있었으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이 1,2학년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4]. 이는 고학

년이 될수록 전공수업과 임상실습 등 다양하고 많은 학업

으로 인하여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이 1,2학년 이므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년보다

는 낮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 점수

가 중간수준 이상에 해당되므로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

한 저학년 대상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선행연

구의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학년별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 

추후 전체 학년 대상 및 임상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학년

별 반복 연구를 통한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

족,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 및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학

년, 지원동기,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 학교성적, 

경제상태 및 거주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27]. 또 다른 연구에서 성별, 간호학과 지원동기 및 

전공만족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업스트레스는 다양한 변수

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전공만족

이나 대학생활만족 및 학업성적 등이 일관되게 학업스트

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임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전략마련시 

이들 변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의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3.40점이었

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실시한 선행연구결과 3.71점

[14] 및 3.79점[15]으로 본 연구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

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3.28점[17]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생 개개인이 학교생활

에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학의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은 결국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관련이 있기에 대학생

활적응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

그램의 운영이 입학시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도, 친구 수, 학업성적 및 간호학과 지원동기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친한 친구 여

부,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28], 거주형태, 동아리활동, 간호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스트레스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및 간호학과 선택동

기에서 차이가 있어[14]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센터에서는 적극적인 학습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

다. 또한 전공만족을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교육과

정의 운영으로 전공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학교생활만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반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

활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와는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활적응은 의

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보였으며[15,22], 학

업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16,28].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저

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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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향상과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향후 간호

사가 지녀야할 핵심역량이기에 강의식보다는 실질적인 훈

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목 수업운영시 플립러닝

수업과 PBL(problem- based learning) 및 간호시뮬레이

션 수업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운영으로 의사소

통능력 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학업스트레스 감소 대책으로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

활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과도

한 학업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으므로[29]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에 저학년 때부터 예방적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은 친구 수와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및 전공만족 이

었다. 선행연구 결과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가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15,27]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과 친구 수 에서도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전공만족을 위해 저학년 때부터 자신이 선택

한 간호학문의 교과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자긍

심을 지닐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문직 

간호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정에서부터 전

공몰입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잠재적 역량개발을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 수가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비교할 수 없었으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운영될 수 있

도록 학교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통하여 전문간호사로 임상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중요성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주

장되었지만 간호대학생이 졸업후 간호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교육환경과 커리큘럼 구성

을 원활하게 체계화한다면 과중한 학업 과정에서 겪는 학

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저학년 때부터 간호대학생들의 대

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한다면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 역할 수행을 위한 핵심

자원이 될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하여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후 대학

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에 의의가 있다.

VI. Conclusions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 영

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

은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도, 친구 수, 학업성적 및 간호

학과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스

트레스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

응의 영향요인은 의사소통능력, 학업스트레스, 친구 수 및 

전공만족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저

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과중한 학업스트

레스 감소 및 긍정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다양한 비교

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친구 수가 

많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비교

과 프로그램에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룹활동 프로

그램의 확대 및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시간에 

운영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도 더불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

인이 이외에도 다양한 외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다양한 변수들을 확대한 추후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2학년

만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설정

한 후 분석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 제한을 둔다. 둘째,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일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의 대학으로 확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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